
지난달 23일 올해의 마지막 2019 제주섬 글

로벌 에코투어가 진행됐다. 이른 아침 집결

지인 정부종합청사로 모인 탐방객들은 겨울

에도 에코투어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냐 며

에코투어의 마지막 투어를 아쉬워했다.

올해 열다섯번째 에코투어는 원물오름~목

장길~당오름~목장길~정물오름~순례길~성이

시돌센터~새미오름~테쉬폰으로 이어지는 코

스로 진행됐다. 이날 길잡이로 나선 이권성

제주트레킹연구소장은 2019년도 제주섬 글

로벌 에코투어가 벌써 열다섯번째로 오늘 마

지막 투어를 앞두고 있다 며 그동안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열심히 따라와 준 참가자들에

게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안전한 산행을 즐

기길 바란다 고 말했다.

버스에서 내려 간단히 몸을 푼 탐방객들은

첫번째 코스인 원물오름에 도착했다. 원물오

름의 명칭은 남쪽 기슭에 원물 이라고 부르

는 샘과 관련 있다. 옛날 이 지역에 대정에서

제주로 가는 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국영여

관인 원(院) 이 있었는데, 원에서 이용하는

샘을 원물 이라 불리게 되면서 오름도 원물

오름이라 부르게 됐다고 한다.

원물오름 탐방로를 따라 정상으로 향했다.

중간지점에 조랑말 5마리가 길을 막고 있어

조심히 돌아오는 헤프닝이 있었지만, 탐방객

들은 가파르지 않은 오름 코스를 따라 별 무

리 없이 정상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 정상에

다다르자 동광마을과 산방산, 형제섬, 신화

역사공원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경이 펼

쳐졌다. 탐방객들은 시원하게 펼쳐진 전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었다.

원물오름에서 내려와 목장길로 향하는 길

주변에는 도깨비가지, 가시비름 등 가시가 난

풀들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이권성 소장은

도깨비가지와 가시비름 등은 번식력이 강하

고 가시로 인해 소 말 등이 먹지도 못해 생태

계 교란을 일으키는 유해식물 이라고 설명했

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산림연구소는 도깨

비가지, 가시비름 등을 제주지역 생태계를 교

란하는 최악의 외래 식물로 선정하기도 했다.

다음 코스인 당오름에 도착하자 곳곳에 조

성된 묘지가 눈에 들어왔다. 이들 묘지는 소

말 등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담을 높게

쌓고 울타리 등으로 입구를 막은 독특한 형

태로 조성돼 있었다.

당오름 정상을 향해 오르는 길에 뱀딸기가

발견되자 한 참가자는 어릴 적 뱀딸기를 이

마에 문지르고 먹으면 괜찮다고 해서 먹었었

다 며 뱀딸기를 이마머리탄이라고 부르곤

했었다 고 설명했다.

당오름을 거쳐 이날의 가장 험난한 코스인

정물오름에 도착했다. 이 오름은 오름 기슭

에 정물 샘이 있어 정물오름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오름 대부분은 초지로 이

용되고 있으며 제주 고유의 들꽃들의 영원한

안식처라고 불리기도 한다.

정상까지 30분쯤 걸리는 길지 않은 코스지

만 가파른 탐방로로 인해 3번 정도 쉬었다

올라가기를 반복해 정상에 도착했다. 정상에

서 잠시 숨을 고른 뒤 잘 조성된 반대편 탐

방로를 따라 정물오름 주차장이 조성된 입구

로 내려왔다.

점심을 먹고 간단히 자기소개의 시간을 가

졌다. 이어 순례길, 성이시돌센터, 새미오름

등 평탄한 코스가 이어지면서 걷는 여유가

생겼지만, 코스 종착점이 다가올수록 탐방객

의 아쉬운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이날 에코투어에 참가한 고정은(45)씨는

제주대학교에 겸임교수로 근무하게 돼 제주

에 내려온 지 2년 반정도 됐다 며 하루에 3

~4개의 오름을 오른다는 것을 계획하기도 쉽

지 않은데 이렇게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게

돼 너무 좋다 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이어 전공이 제주 역사문화 관련이

라 제주도민이 제주의 오름에 대해 설명해주

는 것이 너무 흥미롭다 며 내년이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제주를 찾을 때마다

기회가 된다면 에코투어에 참가하고 싶다 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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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물오름 정상에 다다르면 동광마을과 산방산, 형제섬, 신화역사공원 등 주변 풍광이 한눈에 들어온다. 강희만기자


